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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은 소극적이었으나, 한국의 유리한 입지조건, 

수요 대기업의 존재 등으로 최근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이런 움직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입지요건 등 강점을 살린, 투

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일본 기업의 한국진출은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됨 

□ 한국진출을 확대하는 일본기업 

ㅇ 일본 소재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확대

 - 테이진(帝人), 도레이(東レ), 이비덴,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을 대표

하는 소재기업들의 對韓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음

  ·일본소재기업들의 한국진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리튬이온전지, 

탄소섬유 등 일본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는 점임

 - 닛케이비즈니스(2012.3.12)에 의하면, 일본소재기업의 한국진출 배경

에는 일본이 안고 있는「6重苦」회피 수단이 아니라“한국의 고객과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6重苦: 엔고, 높은 법인세, 전기 요금 및 공급제약, 환경규제, FTA지연, 엄격한 

노동규제 등」문제보다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의 수요가 일본 

기업의 對韓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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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소재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례>

기업명 개요
테이진 ·리튬이온전지용 분리막을 한국에서 생산. 5억엔 투자
도레이 ·탄소섬유 생산공장 설립. 생산능력 2200만돈

아사히카세이 ·아크릴로니트륨(AN)증산. 2013년 가동
미쓰비시화학 ·POSCO와 합작. 프리미엄 침상코크스 제조

이비덴 ·특수탄소제품 생산. 2013년 가동. 150억엔 투자
스미토모화학 ·스마트폰 터치패널 양산. 180억엔 투자
우베코산 ·삼성과 합작으로 폴리이미드 생산

JX닛코닛세키에너지 ·SK와 세계최대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건설
도쿄일렉트론 ·반도체장치 연구센터 2012년 4월 설치

    : 

□ 통계로 본 일본기업의 對韓투자 

ㅇ 지경부에 의하면, 2011년 일본의 對韓투자(신고기준)는 전년대비 9.6% 

증가한 22억 8400만달러를 기록

 - 일본의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4.6%)보다 높고, 엔고를 배경으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며, 리먼 쇼크 이후 최고를 기록

     

〈일본의 대한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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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 (717%↑) 

(2.8%↑) , (43%↑), (43%↑) 

(16.4%↑)

□ 

 #1 (帝人):  

  - 테이진은 한국의 필름가공업체인 CNF와 공동출자 형식으로 충남 아

산에 분리막 생산공장을 설립, 6월부터 생산라인을 가동할 계획

   ·테이진은‘아라미드’라는 내열성이 높은 재료를 개발하였으며, 

이 재료의 특징은 고온 환경에서 사용해도 안전이나 내구성이 

높다는 점. 2020년까지 200억엔의 연간매출을 목표

  - 서울에 100% 출자한 판매법인을 설립,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시장까지 개척할 방침

   ·테이진 오야마(小山) 신기능소재개발부장은“리튬이온전지 생산은 

한국과 중국에서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처와 가까운 곳

에 공급기지를 설치할 메리트는 크다”고 언급

 

 #2 도레이: 개발부터 생산까지 일관체제 구축  

  - 도레이는 2013년 1월 가동을 목표로 한국에 최첨단 탄소섬유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 거점도 설립할 계획

   ·탄소섬유는 일본이 세계시장점유율 70%을 확보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지만, 도레이는 한국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 생산 거점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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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이는 탄소섬유와 전자재료 분야에 2013년부터 향후 10년에 걸쳐 

총액 1조 3,000억원을 투자할 방침

  - 도레이는 구미 3공장에 탄소섬유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 

한국을 세계 최대 차세대소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

   ·닛카쿠 도레이사장은“한국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적인 기업과 SK케미컬, 한국카본 등 관련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 탄소섬유의 저변이 넓다”면서 “이런 기업들과 함께 공

동개발을 추진한다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탄소섬유 

생산거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왜 한국에 진출하는가?   

ㅇ 일본의「6重苦」부담, 한국진출로 대부분 해결 

 - 일본의 열악한 입지조건으로 표현되는「6重苦」부담은, 한국에 진

출하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

   ·엔고, 높은 법인세, 전기 요금 및 공급제약, 환경대책 규제, FTA 

지연, 엄격한 노동규제 등 일본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변수들은 한국진출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됨

   ·일본종합연구소 후지이(藤井)이사는“한국에 이전하면 부담이 되었던 

6중고 문제는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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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입지조건 비교>

 : 

ㅇ 한국의 수요 대기업 니즈를 겨냥

 - 한국 대기업을 비롯한 수요처 존재는 일본의 열악한 입지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에 투자하는 제일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에는 일본보다 많은 고객과 일본소재에 대한 니즈가 존재하고 

있어, 일본이 시장으로서 매력을 상실한 지금은 한국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

  ·JETRO 모모모토(百本) 해외조사부 주사는“무엇보다 고객, 시장의 

존재가 일본기업의 한국 시프트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

 - 스미토모화학이 2500억원을 투자한 스마트폰 터치패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DM)에 납품 예정

  ·도레이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등 탄소섬유 니즈가 있는 기업에 공

급하기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니즈에 맞는 제품을 출시할 계획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DM)와 합작한 우베코산, 알박, 도쿄일렉트론 

등도 한국에 진출한 배경은 비슷하고, 최근에는 연구개발센터까지 

한국에 설립하는 사례도 눈에 뜨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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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한국이 일본의 입지요건보다 비교 우위가 있고, 일본의 소재에 대한 

최대 고객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소재기업의 한국

진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일본도 경산성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주요산업이 해

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의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우리는 일본시장 매력 상실, 수요 대기업의 고객 존재 등의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일본은 물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객과 시장의 존재한다는 것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최대 강점

이므로 이를 활용한 △대기업을 비롯한 고객주도형 유치전략 수

립, △한국진출 일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일본이 

우려하는 노사투쟁문화가 없는 특구 설치 등 투자유치 전략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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